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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 음악과 우리의 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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욤악을 통한 한국 정신의 재발견

이렇게 우리 전봉 음악에 대한 말씀을 드리게 되어 대단 

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전통 음악에 대해서 설명 

을 드리겠지만, 아울러 전봉 음악 속에 녹아 있는 우리의 청 

신 세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나 

라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은 모두 다 서구 지향적입니다•

렇다고 해서 우리 나라 사람들이 서구 사람들의 성격을 

닮을 수 있三냐 하면. 二 렇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닭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자신들은 서구 사람들을 닮을 수 있다고 생 

각하고 또 그 쏙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 

구 사람도 한국 사람도 아닌 것 같은, 우리 자신들이 중간에 

떠 있다고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국인은 도대체 누 

구이며, 어띤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냐 하는 戈에 대해서 아 

무도 명쾌하개 해석율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예豊 들어 

종국 사람들 그러면 중화 사상（中華思想）이 떠오르는데, 아 

시다시피 중화 사상이란 것은 대단히 자존심이 강한 사상입 

니다, 호콩을 2백 년이나 내버려 두고도 하는 말이，“2백 년 

빌려준다고 그게 어디 가느냐? 결국 우리 나라에 二대로 있 

는 거지 어디 가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일본에는 사무라이 사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몇 

해 전에 다케시다 총리가 리쿠르트 사건에 연투되었율 때, 

25년 동안 그 총리의 경리를 담당했던 사람이 할복해서 죽 

었이요. 또 경시청의 한 간부가 강력 사건 하나를 해결하지 

못했다고 해서 할복해서 죽었습니다. 그 할복하여 자결한다 

는 것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의 배라는 것은 쉽게 베이 

지는 것이 아닙니다. 할복을 해도 쉽걔 죽지 않기 때문에 실 

제로는 다른 사람이 뒤에서 목율 쳐서 죽입니다. 두 사람어 

미리 다 약속어 되어 있어요. 이텋게 할복하는 깃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

지금의 우리의 성정（性情）오로 이런 일이 가능하다고 생 

각할 수 있奴습니까? 그러나 일본에서는 현재도 이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일본 사람들의 정신 속에는 사무라이 

정신이 살아 있다는 중거이고, 미런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본 사람돟이 자살하는 것은 어떤 일을 잘해 보려고 노 

력에 노력을 거듭하다가 결국은 안돼서 죽는다는 겁니다. 그 

런데 우리 나라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채임을 혼자 감당하 

기보다는 다튼 사람들까지 끌어들여서 동반 자살을 합니다. 

자기 혼자만 죽으려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다음으로 미국의 개척 정신하면, 어떤 사람들은 “개척 정 

신이 어딨느냐? 디스코텍에 가서 아우성이나 치고 마리화나 

피우고 있는 미국 사람들에게 개척 정신이 以기는 뭐가 있 

느냐?”고 반문합니다. 그것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I 사람들 

을 나중에 만나보면 알 수 있겠지만 보통 보수직인 사람들 

이 아닙니다. 미국에서는 앵글로색슨족새 의해서 미국이 다 

스려져야 한다는 생각울 하는 사람들이 아주 광장히 많습니 

다• 애暑 키우는 것이나,. 가정 생활에 있어서도 남자의 권위 

라고 하는 것온 보통이 아닙니다. 지금도 '윈 프레이 巨크쇼， 

置 보면, 여자들이 츨연하여 남편들에게 얻어맞는 자신들의 

여권에 대해서 토톤듈율 합니다, 마리화나 피우고, 디스코텍 

에 가서 아우성치며, 머리豊 장발로 기르고 다나는 사람은 

전체 인구의 10%도 안된다는 것입니다, 대다수는 지독하게 

보수적입니다.

그전에 부시하고 듀카키스가 서로 경쟁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처음부터 듀카키스는 부시외 경쟁자가 안된다고 생각 

했어요，아니나 다*까 처음에는 백중세인 것 같았지만 마지 

막 순간에 미국인들은 부시블 택했습니다. 웨냐하면 듀카키 

스는 앵글로색슨계가 아니고 그리스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 

서 안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돌에게는 한마디로 말할 수 있는 

그런 자랑스런 정신이 없습니다. 뭐가 붠지도 모틉니다. 조 

선 시대의 선비 정신율 에기하면, 이조 5백년이 그것 때문에 

망했는데 무슨 소리냐고 달려듭니다. 선비 청신이 내포하고 

있는 것이 뭔치도 잘 모륩니다. 자기 자신들을 너무도 모르 

고 있습니다• 二렇기 떼문에 우리 자신을 알아보려면 우리 

어술 속에서 찾아봐야 하는데, 에슬 중예서도 륙허 음악 속 

에는 오리 민족의 성향이 가장 잘 나타나 있다고 생각합니 

다.

서양 옵악에는 모든 음악애 다 작곡가가 있습니다만, 한하 

음악에는 작곡가가 없습니다. 그것온 뭘 외미하는가 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맞는 음악이기 때문에 그렇게 세련되어 온 

것입니다" 우리 음악에서는 저작권이 불필요했었습니다.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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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봉믐악과 무킈의 점신

라서 우리 민족 진체의 성격을 알기 위해서는 음악을 들이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음악올 여리분들에 

게 들려 드리고 王 한빈씩 불러 봄으로써 음악 속에 았는 

성격이 무엇인가* 알아 보고, 또한 우리 자신들의 참 모습 

이 무엇인가를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利니다•

오늘 이一음악에 대한 강의는 일반 학교에서 하는 그린 강 

의가 아니고 30여 년 간 이 음악 속에서 살아보고 나시 하 

는 것이니까, 평소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던 피상직인 생가으 

로 듣지 마시고 잘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라의 음계

음악을 하나 듣겠습니다. 이 음악을 들으시는 동안 자금까 

지 여러분들이 지녔던 국악에 대한 어떤 선입관올 가지고 

듣지 마시고, 남에게 이 음악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를 생 

각하시면서 감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리 아리랑 쓰리 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웅웅웅 

아라리가 났네. 청천 하늘에 잔별도 많고 우리네 가슴엔 회 

망도 많다. 아리 아리랑 스:리 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웅웅웅 아라리가 났네.”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옴악을 들으셨는지 궁 

詰합니다. 여기의 악보블 보면, 다섯 개의 음표가 있습니다. 

二 린데 이 다섯 개의 음丑는 각각 미•라.시.미,바인데 여기 

서 시 （Si）는 반음쫌 내릴 수가 있고 미와 라는 각가 옥타브 

음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음악은 어쩌면 3음계가 될 시 

도 모른다는 생각을 우선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나라 음계는 5옴계라고 二L러죠. 그리고 각 음계의 이 

름이 뭐냐고 물으면, '궁•상•각•치•우'（宫商角徵羽）라고 立덭］ 

니다• 그린데 궁•상•가•치•우로 노래暑 불러 보라면, 아부 

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한 “평생에 '궁•상•가,치，우'로 

노래하는 것을 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한면 그것도 못 돌 

었다는 거예요.

조선 왕조 세조 이후 '궁,상•각•치•우'라는 음계를 악보로 

사용해 본 적이 없는데 누가 가르쳐 주었느냐 이겁니다. 이 

상한 일이죠. 그러나 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블은 이 

음악이 아마 3음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우선 해 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음악은 음을 흔드는 데서부터

이제 제가 이 욤악을 召접 불러 보겠습니다. 여러분늘 살 

돌어 보시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부르는 것이 더 

나온가, 아니면 방금 녹음기 속외 여자가 부론 것이 더 나은 

가룔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불러 보겠습니다.

''아리 아리랑 쓰리 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옹응응 

아라리가 났네.” 제가 부튼 것이 이 녹 ’. I에서 부른 것보다 

더 낫다고, 마음에 든다고 생각하시는 분욘 손을 들어 주시 

기 바랍니다. 다섯 분 정도가 손을 드셨는데, 이본들은 아마 

서양피가 조금 섞였든지 아니면 서양 음악을 핑장히 좋아해 

시 뗭소에 잘 듣는 분돌일 것 같습니다 • 그러나 나머지 분들 

은 확실히 순수 한국인임을 알겠습니다 •

자, 이렇게 많은 분들 중에 겨우 다섯 분만이 손올 드셨기 

때문에 저는 노래볼 못 불렀다는 결론이고 무엇인가 이러분 

들의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제가 방금 부 

른 것은 박자도, 옴정도 정확했고 목소리도 녹음기 속의 여 

자보다 나뱐-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잘못 불렀다고 

하는 깃은 뭔가 잘못한 게 있다는 거죠，그것에 대해서 다음 

에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저는 한 세대 이후에논 제발 더 이상 이런 내용을 설명하 

리 다니지 않고 우리 옴악의 아름다움만을 강의하리 다닌다 

년 행복하겠습니다. 지금 말쓤 드리고자 하는 깃은 한국 음 

악에시 아주 기본적인 것압니다.

우리 음악과 서양 음악의 차이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것이, 우리 음악에는 요성（搖聲）이란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라는 것온 혼든다는 뜻인데, 우리가 요람（搖籃）이라고 하 

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녹음기의 여자는 소리를 흔들어 

시 불以卫, 저는 전혀 흔들지 않고 부른 것입니다. 지보卫 

제가 부론 노래룔 스스로 채점하라고 해도 75점밖에 줄 个 

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흔들어 부르지 않았기 때분이니나. 

21런데 시양 옴악에서도 바이브레이션 （vibration） 이마는 새 

있卫, 바이올리니스트 （violinist） 들이 바이옴린을 언주할 내 

보면 왼손을 막 흔둅니다. 하지만 二것은 그냥 음을 떠는 싯

에 불과하고 음의 높이는 변하지 않습니다. 반변에 우리 나

라 음악의 이 요성이라고 하는 깃은 아주 큰 인타빌 （ml* 

V이）을 갖고 있습니다. 옴 자체가 움직여 비리는 前니나, 시

양 음악에서 음을 떨기만 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음

자체를 흔드는데, 二 인터벌이 심할 때는 완전 4도에 가깝세 

까지 혼들이지기도 합니다. 완전 4도이면 어디서부티 어디까 

지 의 음역 이냐? 도에서 파 또는 솔에시 도깐지의 음역 이 돠 

는데, 11 정도까지 흔들어 댑니다, 그러니까 제가 호들지 않 

고 부른 것은 바로 서양시으로 부른 것이고, 이 여자는 혼들 

어서 한국식으로 부룐 것이 바로 교 차이점입니다. 二丄닌네 

우리의 彳|에는, 우리외 마음에는 이떤 것이 더 맞土냐? 훈를 

어 부른 것이 더 마윰에 맞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 

장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卫래서 여러분들온 한국 음악에 있어서의 혼드는 것은 어 

떻게 흔드는 것이며, 흔들면 어떤 감정이 나오는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알변 오리 한국 사람에 

거의 가까와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과연 옴을 흔들어 본 일 

이 있느냐 하면 없을 겁니다. '으악새'를 아무리 불러봐도 혼 

들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나라 사람들이 남의 말을 듣지 않고 자꾸 떠드는 것 

도 다 혼드는 성질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나라 

사람의 导수한 성질인데,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중요한 성 

질이에요.

口런데 진도 아리랑에서는 흔됼어서는 안되는 음과 혼들 

어야 되는 음이 두 개가 나옵니다. 러니까 이 음악온 3개 

의 옴표로 이早어져 있는데, 첫 번제 음표는 흔됼어야 하고, 

두 번째 음표는 절대로 혼들면 안되는 겁니다. 二£리고 세 번 

찌 옴표는 뭔가 장식옴을 갖게 됩니다. 그레서 음을 흔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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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을 학문적인 용어로 '좁은 의미의 요성'이라고 하는 겁 

니다. 그리고 이 셋지 융은 상행할 떄는 펜찮지만 하행할 떄 

는 반드시 낮온 윰으로 홀러내려 읍니다. 그래서 이것을 흐 

러내려 온다고 해서 퇴성（退聲）이라고 합니다. 우리 나라의 

모든 옴악은 기본적으로 이 요성과 퇴 ，로 되이 있습니다.

n 다음에「꺾는 목」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아라리 

가 났네에서 '가', 부분입니다.

由 j 了 r 킈
아 라 리 가 났 네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두어아 될 것온 우리 나라의 민요라 

고 하는 것도 그 지방에 따라서 소리가 각각 다르다는 깃입 

니다. 예롤 들면 평안도나 항해도 지방 옴악은 서도 소리라 

고 해서 서도 민요, 서도 잡가라고 부르는데 그 모두가 선법 

（旋法）을 답리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흔들고 어떤 음이 '주음 

이고 하는 것이 좀 다르다는 말이죠，그 다음에 충청 이북 

지방 음악을 경기 소라, 즉 경기 민요라고 합니다，n리고 

전라남북도와 경상 일부, 충청 일부의 넓;은 지역의 노래를 

남도 음악 또는 남도 소리, 남도 민요라고 말하는데 거기는 

또 발성부터가 다릅니다. 二1려고 태백산맥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 지방인 함경도, 강원도, 경상도에 이르는 지방을 동부 

민요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제주도 민요가 하나 더 있습 

니다.

이렇게 지역적으로 나눌 수 있으며, 또 한 가지 우리 나라 

음악도 서양 음악과 똑같은 장조와 단조의 음악으로 되어 

있습니다. 런데 장조, 단조라는 맡은 우리말이 아닙니다. 

이것온 일본말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조선 왕조 중기부터 평조와 계면조라고 하는 우리 

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서양 음악에서의 장조는 우리의 평 

조에 해당되는 말이고, 단조는 우리외 계면조에 해당되는 말 

입니다. 우리외 전롱 음악에서는 무슨 장조니, 단조니 하는 

말은 걸대로 쓰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평조 王는 계면조라 

는 말올 씁니다.

이 친도 아리랑은 지역적으로는 남도 만요에 속하는 음악 

어고, 조의 성격으로는 계면조에 속하는 윰악입니다. 말하자 

면 단조라는 말이죠. 그리고 우리 나라외 모든 옵악온 거의 

다 요성과 퇴성으로 되어 있다고 했는데, 남도 옴악에 있어 

서 계변조의 윰악일 떄는 반드시「깎는 목 j이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이 진도 아리랑을 부是 수 있다고 하는.것은 남 

도 옴악의 약 80%률 감상할 수 있는 실력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국제화 시대에 있어서는 외국인들과 접촉을 많이 

갖게 되는데 그때는 반드시 우리 욤악읍 菱러야 할 일이 생 

길 겁니다. 그때 영국 사람들 앞에서 '보리발，이나 '금강산， 

같온 곡율 뷸렀다간 우리 융악이 자기 나라의 포크송과 똑 

갑다고 할 것입니다. Z1 리고 펀히 '으악새，，불렀다간 우리 

옴악이 일본의 엥가（戀歌）와 똑같다는 인식을 주게 되어 버 

립니다. 그辱다면 n때는 아주 고유한 우리 전봉적인 음악율 

블러야 한다는 애긴데, 부■ 게 없습니다. 결국에는 벌레씹 

은 얼굴로 아리항을 부•르는 것이 고작일 것입니다.

동남아시아나 마이크로네시아 사람들을 보면, 남녀가 나와 

가지고 춤추면서 재미있게 노래부르고 들어가는데, 한국 사 

람온 그엏지로 못합니다.

진도 아리랑율 부류 때 “청천 하늘에 잔별도 많고 우리네 

가슴 속엔 희망도 많다.”라는 소절온 한 사람만 부르는데, 

그걸 메긴다고 합니다. 그럼 그걸 듣고 있다가 다같이 "아리 

아리랑 쓰리 쓰리랑"하고 받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이 일어나 

“문경새재는 웬 고갠가. 구비야 구비 구비가 눈물이로구나.” 

그러변 다같이 "아리 아리랑”해서 메기고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완벽하게 하나로서 존중이 되고 그 

다음에 전체가 그걸 다시 받아서 하나가 되는 거죠. 이게 하 

나되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걸 배문 직이 잆으 

니 우리는 하나되는 연습을 해 보치 옷한 겁니다. 그러나 본 

래 우리는 민요是 부르면서 하나되는 연습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노래 좀 해 보라고 할 때, "동구밖 과수 

원 길” 같은 노래블 부르기보다는 한 사람이 ”아리 아리랑” 

을 선창하기 시작하면 전부 다 따라하고, 그 다윰에 혼자 독 

창하고, 또 “아리 아리랑''을 합창하고 그렇게 반복하면서 우 

리 민요置 부르면 얼마나 좋으냐 이거예요. 이게 원래 우리 

나라 민요冒 부르는 형식이란 사실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 

니다.

민주주의■ 하 수 있는 조건은

이 강의 처음에서 우리가 서양 사람을 닮을 수 없다고 했 

는데, 서양 사람들이 만든 민주주의블 우리는 완벽하게 실천 

하기도 어려운 민족임율 말待 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온 예전 세대 같지 않고 민주주의가 뭔지 잘 알 

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6.25와 함께 돌어온 미군들이 보여준 

것이 민주주의인 줌 잘못 알고 자라왔습니다, 횩히 나이 먹 

은 사람들이 31렇습니다. 여러분돨도 민주주의가 왼가 하는 

것을 상당히 많이 배오■셨을톈데, 지금도 제가 느끼는 것은 

민주주의署 하자고, 하면서 우리 자신됼이 하는 행태를 보면, 

민주주의에 대한 정와가 우리 나라 4천만 국민이 각각 다른 

것 같아요. -

그런데 저는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이 어 

떻게 생각할룐지 모르겠으나 민주주의는 민주주의를 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二리고 저는 그 조건울 3가지로 보는 

데, 제일 첫 번째 조건이 뭐냐하면, 남와 말율 듈율 수 있어 

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나라 사람들은 남외 말음 듣기 싦 

어합니다. 자가가 하는 건 좋아해요. 누구든지 자기가 말하 

는 건 좋아하는데 남의 말 듣기는 시어합니 다. 그런 데 민주 

주의暑 하자면 남의 말을 듇지 않으면 할 수가 없이요. 예 

二러냐 하면, 남외 형편을 잘 알고 나서 그 다음에 내 형편 

을 애기함으로써 두 사람의 형편이 완벽하게 서로 이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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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민주주의号 하려면 타 

협이 돼야 합니다. 이걸 만듈어 내지 못하면 민수주의置 하 

지 못합니다. 그리고 처종척으로 타협이 되면 그것을 지켜줘 

야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 사람돌윤 서로 완전한 이해 

가 되기가 어럽고 또 이해가 되더라 K H 로의 이장올 고집 

하고 타협이 잘되지 않습니다. 또 타협이 된다고 해노 대牡 

가 돌아와서 한다는 소리가 "저 사람들이 타협하자고 해서 

결정올 하긴 했는데, 저 사람들이 그렇게 하자고 해서 했을 

뿐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해야 돼.''하면서 다른 발을 

합니다. 서로가 만나서 합의했으면 그대로 밑고 저쏙에서 이 

렇개 하기로 했으니, 돌아와서도 그렇개 하자고 하는 재 아 

니라 저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했느냐 하는 것을 나시 생가아 

니다. 21러니까 약속 이행이 안됩니다. 그래시 민수주의가 

안되는 것입니다’

그리 고 우리 나라 사람들의 문장이 라든지 말하는 깃 '등율 

보면, 대새 시양 사람들이 말하는 것하고 조？ 푤引니나. 시 

양 사랍들은 대개 서톤부티 얘기합니다. 별 이야기 아닌 싯 

같은데 붠가 말을 합T다. 본론이 아직 안 나왔으니까 안들 

을 수가 없죠. 본론에 들어가면 ''아, 그린 얘기를 하는 果이 

였구나.”하면서 결론을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I丄때 "끝에 가 

서 결론은 이거다.”하고 끝마칩니다. 二［런데 우리 나라 사뱝 

들은 먼저 결론부터 얘기합니다. "단도직입적으토”, ■, 긴론 

부터 말하면" 이럽니다. 그러니 결론을 다 아는데 누가 듣스 

니까? 우리는 그것이 습관이 되어 버렸어요. 마음이 급해시 

서론부터 말하는 것을 참올 수가 없습니다. 二1러니까 길론.羊 

티 말해 버리고 맙니다. 이것은 우리 교육이 잘못됐다는 거 

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이 수십 년 동안 내려오다 보니까 남 

의 말을 잘 듣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건 우리가 빈주주의 

하는 데 있어 좋지 않은 습성입니다.

우리 전통 음악의 분류

二■버면 우히 나라의 음악에 어떤 것들이 있는가 잠깐 살 

펴 보도록 합시다. 우신 여러분들이 中룐 옴악이 민요입니 

다. L1 다음에 민요보다는 조금 더 어인 음악이 있습니 

다. 그것을 잡가라고 하는데, 이 잡가는 앉아서 부르는 좌창 

이 있고, 서서 부르는 입창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 소리라■고- 

하죠. 그린데 이 좌창은 민요보다는 긴 노래이시 "긴 잡가” 

라고도 하는데 사설적으로 단아하게 부르는 尘래이고，입 칭 

（立唱）은 소리패들이 장구흘 멘 도창（導唱）에 따라 벅구（소 

고）를 든 사람이 춤을 추며 서서 부르는 소리도 씨씨흥卜卫 

쾌활한 노래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판소리가 있죠 • 다음 

에 완전히 즉흥 음악인 시나위가 있습니다，叫 사반 약속이 

되이 있고 나머지는 악사들이 제가기 자기 음익욜 인주하니 

다. 그래도 통일성이 나옵니다. "1 다음에 독 i 咔인 산조가 

있습니다. 서양 음악의 소나타 음악과 같이 일정한 형시을 

갖고 있는 음악 형식입니다. 그리고 여기시 니 나가면 종교 

음악들이 았습니다. 무가（巫歌）와 절에서 부르“ 빙패（梵収）, 

3리고 농악이 있는데, 이 농악이란 말은 일본 사람들이 

지은 말입니다. 우라는 풍장이니, 두레니 이렇세 밀했지 농 

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본인들에 의해서 농악 

이라는 말은 농사짓는 소박한 사람둘이 하는 깃으로 생각한 

깃 같습니다. 그리고 농악에서 파생된 사물놀이가 있습니다. 

이린 깃들을 천부 말하자면 시앙의 대중 음악가 비숫하다고 

볼 中 있는데, 이것을 민속 옴악이라고 합니다.

：1 다음에 5E 한 가지 궁중 옴악이라는 게 있어요. 궁중 

음익노 제례 음악, 의시 음악, 연례 음악, W악 눙 여 리 가지 

가 있습니다. 제례 음악은 역대 임금의 위패를 모시 놓고 제 

사 지내는 종H（宗崗）나 하늘과 땅에 제사 지낼 때 인주되 

는 음악이고, 의식 음악은 임금이 참여하는 어전회의 같은 

때 인中되는 음악이고, 연례（宴禮）음악은 임満이 中재하는 

연회에사 연주되는 음악율 말합니다.

LL 다음에 王 한 가지는 정악이 있습니다. 이깃은 바로 중 

인（中人） 이상 지식 계甘에서 연주된 음악들인데, 다시 苦류 

（風疵）와 정가（正歌）로 나뉘 집니디. 이 풍류라는 깃은 기으｝ 

옴악을 납합니다. 앙상블 음악이죠. 그래用 현악기가 위주로 

뉜 음악둘은 줄풍류（絲 = 萩）라고 하고, 관악기가 위주记 뒨 

晉류는 대창-류（竹 = 管）라卫 합니다 우리 나바 관악기上 대 

早분 나 내나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쑹류라고 합니다. ：1 

다음에 싱가라고 하는 깃은 싱악을 말하는내 이깃은 가박 

（歌仙）, 가사（歌詞）, 시조로 나눠십니다’ 이 중에시 가吁이 

가장 거王가 높은 옴악이고, 시조는 가장 서민적인 읍악이니 

다. •"래서 궁중 음악과 정악욥 합쳐서 쿤 의미의 아악（推 

樂）이 라고 합니 다. 우리 음악의 분류는 학자에 따라서 의 건 

을 날리하卫, 방법도 달리 하고 있습니 다만 우리가 보통 쉽 세 

우리 음악욜 분류해 보면 대개 이렇게 큰 두 줄기로- 나눌 

■r 있는데, 왜 이렇게 나学느나 하는 것올 지渚부티 실명하 

고자 합니다.

서양 옴악과 우리 옴악의 차이

二섯은 바로 음악의 정신 때문에 二上렇개 나中는 겁니다. 

제가 이 지시 계行에서 연주되었던 음악들 중에서 가장 대 

중직이라卫 하는 시조昌 잠깐 불리 드리도록 하奴스니다. 시 

生도 평이한 음역으로 부르는 시조를 평시조라卫 히나다. 그 

리고 높은 소리로 질러 부론다고 해서 지름 시조라고 하고, 

王 장형 시조가 있는데 이것온 텍스트가 길고 촘촘히 말을 

붙여 간다고 해서 사설 시조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시조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폄소에 우리 나라 사람듈에게 궁중 음악이나 정악 같은 

것을 븝어주면 가만히 듣고 있다가 “아니 뭐 그래”하면서 

전부 벌레씹은 얼굴이 됩니다. 그때 "이 사람 왜 그래?''하고 

물으면, “왜 그렇게 느려''합니다. 이벟게 느린 음악은 곧 듣 

기 싫은 음악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실상 음악이라고 하 

는 것은 느리다고 하는 것으로 좋고 나夥을 결정할 수 없숩 

니다. 느린 옴악은 느린 옴악대로 좋고, 叫른 음악은 빠른 

음아대로 좋습니다. 우리 나라 사람됼온 본래 빠른 음악을 

좋아하는 성질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부르는 찬송가는 대개 

표시된 속도보다 느리게 부룝니다. 여러분들은 베에토벤의 

온명 교향곡 같은 것이 나오면 “야! 좀 끌 수 없어.” 이렇게 

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화성이 복잡하고 리듬이 빠르기 떄 

문입니다. 이런 첨이 우리가 음악올 이해하는 정서가 서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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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과 다른 점입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빠른 음악은 경 

박한 것이라는 관념을 가지고 있고, 사람은 점잖해야 한다는 

생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조를 우리식으로 또 서양 음악식으로 불러 봅니다. 여러 

분들이 들으신 대로 서앙 음악식으로 하면 하나도 어울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서양 음막은 흔들지 못하는 약점이 있어 

요. 반면에 우리 나라 음악은 흔드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서양 음악이 좋게 들리느냐 하면, 서양 음악에 

서의 장점이라고 하는 것은 화성을 가지고 있다는 깃이니다. 

二래서 '으악새 슬피우는'하고 부를 때, 뒤에서 '뽕작 뽕작'하 

니까 자기도 모르게 '으악새' 하고 나오는 거예요' 이 화싱이 

있는 음악이 위리 귀에 들려오면 어떤.생각과 느낌을 갖게 

되느냐면, 화려하고 입체적인 것올 느끼게 됩니다. 이자들도 

화장한 얼굴과 안한 얼굴을 비교해 보세요. 어떤 얼굴이 더 

예쁩니까? 결혼식장에 있는 신부 중에 못생긴 여자는 하나 

도 못 봤이요. 왜냐하면 입체적으로 얼굴에 아예 그림을 완 

전히 二 리잖아요, ZL 러니까 예쁠 수밖에 없스나다. 린데 

뒤에 화장올 지운 얼굴을 보넌, 심할 때는 누구인지 子분할 

수 없을 정도로 다르게 보이나다’ 以러니까 시양 음악은 호｝ 

장한 일굴과 같고, 우리 천통 음악은 화장하지 않은 억计삳 

이 평면적으로 들린다는 말입니다. 卫만큼 화성이 있는 읍악 

과 잆는 음악은 서로 다旨니다.

우리가 그림으로도 색채화와 묵화룔 비교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사진도 천연색 사진과 흑백 사진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작품 사진일수록 저는 아직도 흑백 사 

진이 멋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묵화普 보면 여백이 當아서 

좋고, 선이 그렇게 아旨다울 수가 없고, 농（攘）과 답（淡）. 흑 

고卜 백의 대비가 얼바나 멋있는지 모昌니다. 저는 시양호，는 

아무리 봐도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T?『석까지 전부 색칠 

올 해 났어요. 이号까지도 그렴 위에다 씨 버립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위에도 아래에도 여백이 많습니다. 二丄리나 

까 일년 열두 달 두고 봐도 싫중율 느끼지 않습니다. 二게 

바로 우리 문화의 양태입니다. 서양 음악을 길개 끌이서 부 

르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明서 서양 음악은 길게 끌고 

가질 못하기 때문에 분절하는 쪽으로 발달해 갑니다. 기호하 

이라는 거 아시죠. 기호학이란 전부가 나누는 깁니다. 둥二 

런 깃을 반으로 나누고, 다시 ■그것을 계속해서 반으로 나눠 

서 천부 세분화하는 겁니다.

그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내 붕뚱；!리는 

거죠. 그리니까 밥상을 차려도 한 밥상 위에 잔뜩 차립니다. 

二래서 상다리가 휘어진다는 말이 있어요. 잘 차려신 4인분 

상 위에는 접시나 그루이 42개 정도가 놓여집니다. 그러니 

상다리가 안 휘어지겠어요. 반면에 서양 사람들은 하나昌 다 

먹기까지 지켜 보고 있습니다. 두 시간을 먹든, 세 시간을 

먹든 가만히 보고 있어요. 더 이상 안 갖다 줍니다. 다 먹윤 

후애야 새 요리詈 가져옵니다. 한번에는 한 요리의 밧만 즐 

기는 것이고 우리처럼 이것저것 한입에 넣지 않습니다. 二게 

서양적인 사고와 우리의 사고의 차이입니다.

제가 부른 시조홍 멋있다고 느끼셨다는더］, 이 시초가 무엇 

때문에 좋다고 느꼈느냐 하는 것을 애기해 봅시다. 시조가 

가지고 있는 악상, 즉 익스프레션（expression）은 뭐냐 하면, 

우선 군자적입니다. 정잖고, 한가하고, 꿋꿋하고, 은근하고 

1993넌도 한국몸향학회 학술논문밥丑회 논문진（피 12권 1（이호）

부드럽숩니다. 이런 것돌이 시조룔 듣는 마음이 됩니다• 그 

러니까 이러한 시조譽 됻고 퀜찮다고 느끼는 사람의 인격온 

二것과 닮은 꼴율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즉 어떤 음악을 듣 

고 二L 음악이 좋아지는 것은 자기의 인격이 그■것과 비숫흐卜 

기 때문에 친화력율 갖는 겁니다• 사살 우리 나라 사람들온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마음이 좁아 보입니다，그러나 본래 그 

사람이 좁은 사람이 아닙니다. 서로 앝게 되면 마음이 그렇 

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서로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마 

음을 닫아버리기 때문에 속 좁은 사람이 되고 마는 겁니다，

여기서 진도 아리랑과 이 시조昌 다시 한번 비교해 몹시 

다. 이 두 옴악율 비교해 보면, 같은 곳예서 같이 흔들고 같 

은 圣성（調性）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즉 시조가 가지 

고 았는 것도 계면조이고, 진도 아리랑이 가지고 있는 것도 

역시 계면조의 같온 모드입니다. 그러나 음악의 정신은 매우 

다틉니다. 진도 아리랑은 예술 가곡을 부르듯이 그냥 꼼짝않 

고 서서 부르면 어울리지 않고 답답하고, 춤욜 덩실덩실 추 

면서 불러야 제대로 맛이 납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조도 춤 

을 추면서 부른다면 미친 사람으로 안정될지도 모릅니다, =1 

러니까 시조는 점잖게 마윰을 가다듬고 정좌해서 불러야 제 

격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두 노래가 갖는 음악 정신의 차이 

점입니다.

민요는 민요대로 흥겹지만 깊이가 없고, 단순하고, 가볍습 

니다. 이런 민요만 즐기는 사람읗 바람직하다고 생각할 사람 

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라니까 우리가 아이들에게 어떤 

음악옴 가르쳐 주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가 멋있고 점잖은 

사람이 되느냐,。［니면 단세포적인 시 "이 되느냐 하는 것이 

결정됩니다.

요즘에 이떤 사람들온 우리 나라 시 험 제도를 전부 바꿔 

야 된다고 합니다. 사지 선다형이나 Ox 문제는 절대로 내 

지 말아야 된다고 맡읍 합니다. 실제로 서양에서는 그러한 

문제룔 내지 않고 있습니다. 예暑 들어서 영국에서 한국학을 

하는 사람됼에개 내는 시험 문제에 뭐가 나오느냐 하면, 한 

용운의 시（詩에서의 님'과 이광수 작품에서 '님의 차이점 

을 설명하라는 것입니다. 시간을 두세 시간쏨 줍니다. 二러 

니까 자기가 생각한 것울 써야지 책에 나온 것을 그대로 베 

끼면 학점이 나오질 않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생각한 것올 

쓰도록 하는 시험 문제를 내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시험을 

못 내는 것은 교수가 어떤 작용에 외해서 ri러한 수준이 안 

되는 데도 점수를 좋게 줄까 봐서 못하는 건데, 사실 二러한 

시험 제도 때문에 사람듈이 지금 단세포 동물처럼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율 졸업한지 약 25년 만에 처음으로 가곡을 불 

렀습니다，저는 본래는 가야금읍 전공했고 가곡이나 성악을 

많이 ■昼렀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연주회 때 독창을 낞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노래置 안 부르고 있다가 

유니세프暑 돕는 문화 예숳외 밤에서 처옴 불렀는데, 그것은 

"동창이 바았느냐"라는 가곡이었습니다. 이 곡온 느린 옴악 

인데, 이런 음악은 남에걔 들려주는 윰악이라고 하기보다는 

자기가 즐기는 음악입니다. 음악이라고 해서 다 갍은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음악온 사람율 피곤하게 하는 것이 있고, 어 

떤 음악은 二걸 많이 부르고 나면 기뻐지는 음악이 있습니다.

예畳 들어서 여러분돌 디스코장에서 신나게 한 시간쏨 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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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음악가 우리의 첨신

들고 나서 집에 같 때 보세요 ''야, 거 속이 다 후련하다."하 

면서 가니까? 아닐 겁니다. 그때부티 사실은 허부해쳐 가사 

고 아부 소리도 안 하고 二냥 집에 갑니다. 왜냐하민 스트可 

스가 匸｝ 해소된 것 같지만, 기氣）률 다 발산해 비렸기 때문 

에 사실은 二때부터 다시 스트레스가 오게 되는 깃입니다.

그런데 가곡이나 시조 같은 것은 두 시간반 부르민 그 자 

체가 단전 호吾이에요. 시양 음악올 할 때의 호흅과 조J 다 

륩니다. 숨을 확 들이마시면서 배틀 딱 내밀고 힘을 주민시 

거미가 줄올 내리듯이 숨을 길게 내 쉽니다, ■그실 두 시산반 

하고 나면 몸이 가뿐해집니다. 옛날에 무협 소실 속에서 삼 

풍을 날리는 것을 읽윤 적이 있는네, 지甘도 이해가 잘 안가 

지만 '경공이라는 것 한 가지만은 이해가 갑니다• 이것은 봄 

을 가볍게 하는 내공이란 말이죠. 이리한 짓이 모두 다 

기（氣） 운동입니다.

아무튼 一-丄걸 한두 시간만 부토고 나면 몸이 가뿐해질 뿐 

만 아니라 머리도 맑아집니다. 그래서 마음에 중반삼이 오고 

이 세상에 부러울 게 하나도 없게 툅니다，참 보一하죠. 二리 

고 나서 맥주를 한잔 마시면 맛이라고 하는 깃은 "나물 

먹고 불 마시고 팔을 베고 누웠으니 대장부 살림살이 이만 

하면 족하다.”하는 말이 절로 나오는 게 그렇세 행복할 中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래 민속 음악이 가지고 있宀 음악적인 

내용과 정가 또는，아악이 가지고 있는 내용과는 다르디는 

사실올 알아 두시고 우리가 알고 있는 민요만이 우리 음악 

의 전부가 아니라, 예숨 음악, 순수 음악과 같은 벗있는 음 

악이 우리 나라에도 있다는 것을 알아 두시기 바압니다，

우리 음계 체계의 록색

이제 느란 음악은 나쁜 음악이라는 '' 성 관념은 잆앨 一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서양 음악도 치음에 시삭은 궁중에 

시부터 시작됩니다. 19세기가 되기 전까지는 모두 귀족들의 

옴악이있습니다. 二 이후에야 비로소 서민 음악으로 변한 것 

입니다.

우리는 반대로 정가 또는 아악과 갑온 음악들아 우리 음 

악으로 정착이 되었으면 좋았을텐데 그렇지豊 옷하고 민요 

만이 우리 옴악의 전부인 것처럼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음악적으로 보면 아주 낮은 민족이 돠고 말았이 

1989년도인가 노대통령께서 유럽 4개국을 방문했율 당시 우 

리 음악인들이 그 나라에 먼저 가서 연주豊 한 치어 있었습 
니다. 그때는 헝가리와의 수교 직후였는데, 헝가리이 부다게 

스트에 있는 '내셔널 오페라 하우스'에서 연주블 하나가 숭 

간 휴식 시간에 그 나라 국회의장이 저에개 오더니 ''당신네 

나라 음악이 5음계요?”하고 묻는 거예저는 깜짝 놀다서 

"아니, 어떻게 당신이 그걸 아십니까?"하고 물었더니, 사기 

네 나라 음악도 옛날에는 5음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기네 음악이 많이 서양화되어 二렇지, 아 

직도 헝가리의 동부 지방에 가면 아시아적인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핀란드 말과 헝가리 말이 우리 나라 말 

과 같은 우랄一알타이어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어순（語順）이 

갈온데, 지금도 헝가리 사람됼이 반이 몽고 반점읍 갖고 있 

습니다. 서로 떨어져 있어서 그렇지 고대에는 다 한 민족이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좌우간 얼마나 놀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온 지금 우리 나라 음게를 5음계로 알고 있죠，제 

가 미리 참고로 말咎드린다면, 중국 전봉 옴계는 7음계가 대 

부분이고 6음계와 5음계가 초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 

는 5옴계가 않고, 6음계, 7옴계가 조금 있습니다. 6음계, 7음 

계라고 해서 모두가 다 중국 음악이 아닙니다• 우리가 중국 

옴악의 염향율 받아서 6음계, 7음계 음악도 만들어 낸 겁니 

다. 이것온 평조의 경우블 말하는 것이고，계면조로 가면 우 

리 옴계는 5옴겨］, 4음계, 3음계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3 

옴계, 4옴계가 5음계보다 더 많습니다，그런데 어떻게 우리 

옴악이 5음게뿐이라고 애기할 수 있겠습니까? 참 잘못된 引 

니다. 그러니까 음계에서만도 우리는 중국 음계, 일본 옴계， 

서양 옴게와 완전히 다룐 체계暑 가지고 있는 접니다•

우리 음악의 즉홍섬

-i 다음에 리듬울 보더라도 서양 옴악의 근간욜 이루고 

있는 리듬은 4박자입니다. 왈츠層 배고는 3박자는 별로 많지 

읺습니다. 심포니 한 작품을 들어 보더라도学 박자의 음악이 

힌빈쯤 나올까 말까 합니다. 모두가 4박자입니다. 이린 것은 

중对 음악이나 일본 음악도 똑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 

반 3박자가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3박자만 있壬 게 아니 

라 4박, 5박, 6박, 8박, 9박, 10박, 11박, 12박, 16박, 18박, 

20버25박 등 박자의 종畀가 많아 서양 옴악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같은 3박자라도 서양 옴악가는 전혀 

다E 액센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ZJ- 느낌이 전혀 나릅니다.

진노 아리랑의 첫 소절은 "문경 새재는 웬 고갠가 亍비야 

叶비 吁비사 눈물이로구나”한고 평범하게 부르다가 둘째 소 

절에서는 "청천 하늝엔''하고 지틉■나다. 멜로디가 날라젔죠. 

：：1- 다음에 3절에 가서도 “노다 가세 노다나 가세 저 달이” 

하며 나직하게 부르다가 "떳다 지도록"하면서 기이이 지르 

고 압니다. 참 H하죠. 백 사람이 메기면 백 사람 다 메기는 

게 다릅니다. 다분히 즉흥적입니다. 이처럼 우리 나라 사람 

듬은 대단히 즉흥적인 민족입니다.

우리 나라 사람들은 약속을 할 때도 “너, 내일 나올래?”하 

고 물으면 ''알았어, 나읍께,''하고 대답히 卩 헤어집니다. 그러 

나 약속한 시간에 그 사함이 실제로 나와야 나오는거지 나 

타날 때까지는 그 사람이 나올런지, 안 나올런지 도대체 알 

수가 잆舂니 다. 이 렇게 우리 나라 사람들은 법올 정 확히 지 

키려고 하는 마옴이 별로 없어 R. 그냥 직당히 모든 것올 처 

리하려 고 합니 다.

이제까지 들으신 바와 같이 우리 나라 음악은 곡선적인데 

비해 서양 음악온 직선적입니다. 발레는 쪽쑥 뼏는 스트레칭 

이지만 우리 나라의 무용은 곡선입니다. 또한 우리 나라 사 

람들은 돈율 科 달라고 해도 “야, 돈 좀 꿔 줘!” 이렇게 하 

는 건 무지박지한 사람이고 대개 한참 동안 세상이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헤어:질 때쯤 해서 “너, 흠시 돈 있냐?”하고 

룰어 昌니다. 이와 갈이 직선으로 나가지를 않■奋니다, 반드 

시 돌려서 얘기하죠. 그런데 요즘에는 패턴이 많이 달라지고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참 좋습니다. 저는 전봉 음악욜 하는 

사람이기는 하지만 舎직하게 얘기한다면 서구 사람을 닮았 

으면 좋겠어요. 약속하면 약속 지키고, 법이 공포되면 공포 

된 대로 잘 지키면 좋겠어요. 二러나 아무리 애旨 써도 시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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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처럼 될 수는 없어요. 그것만온 분명히 알아 두셔야 됩 

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을 수립할 때도 그런 깃올 감안해 

야 되고, 교육을 할 때도 그런 것을 감안하지 않으면 안됩니 

다. 여러분들은 이 사회暑 어떻게 보시고 어떻게 평가하시는 

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우리의 약점과 장점을 미리 

알고 츨발한다면 ri만큼 폭넓은 사람이 됩 것이라 믿습니다.

아악,당악•향악의 역사

과거 고려, 조선 왕조에는 세 가지 종류의 음악이 있었습 

니다. 그것은 아악（雅樂）, 당악（唐樂）. 그리고 향악（鄕樂）입 

니 다.

그런데 이때 아악이라고 했던 것은 입금이 제사지낼 때 

연주하던 음악인데, 그 혼적이 남아있는 것이 공자 묘■에 제 

사지낼 때 쓰는 음악입니다. 성균관 대학교에 문묘（文腐）라 

는 게 있어요. 공자와 제자듈의 위패豊 모셔 놓고 제사豊 지 

내는데, 문묘제례악은 이 제사에 쓰는 옴악입니다. 이렇개 

왕이 하늘과 땅과 조상과 신인（神人）에게 제사 지낼 때 연 

주하는 음악이나 문•묘제례악 둥을 아악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예전 궁중 음악과 정악을 합쳐 넓든 의미로 사용 

하는 아악이란 말과는 그 뚯이 완전히 다寻니다.

이 아악은 고려 예종 9년과 11년, 두 번에 길쳐시 저일 많 

이 들이와습니다. 그때가 서기 1H4년경이었슙니다. 중국에 

서 아악이 들어왔다고 하니까 지금의 아악이 전부 다 중국 

에서 들어온 것으로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겁 

니다. 그때 아악이 들어왔지만 고려가 망하면시 -1 음악, 으卜 

기, 음악인들은 모두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조선 왕조가 들 

어서면서 가장 고민했던 것이 임금이 제사지낼 때 써야 될 

음악, 악기, 사람이 없어서 큰 고민이었다는 기록이 태종실 

록에 나와 있습니다. 二■래서 세종 때 박연이라고 하는 학자 

틀 만나서 아악을 다시 부활시킵니다.

Z1 린데 고려 시대 때 송나라에서 들여온 아악을 부활시킨 

게 아니라, 그 시대보다 훨씬 오래 전에 있었던 주나라 시대 

의 문헌과 제도에 맞도록 다시 만든 건데, 한국인이 한 것이 

므로 엄밀하게 중국 음악이라고 얘기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4분짜리 음악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잘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 나라 음악에 

아악이 았다는 말은 도대체 처음부터 맞지 않는 얘깁니다.

그 다음 두 번체는 당악입니다, 중국에서 들어온 일반 음 

악, 그것은 아악이 아니라 바로 당악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에서 들어온 음악이 당악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이해 

가 갈런지 모豊니다. 그러나 “아악이 중국에서 들어완 음악 

이다.” 그러면 그건 처음부터 맞지가 않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당악이라고 하는 것도 임진왜란 때깐지만 연주가 되었지, 

임진왜란 이후에는 전승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Z1 때 들 

어온 당악 중에서 15분짜리 옴악 두 편만 납아 있습니다. a 

러나 그 두 편마저 완전히 한국화되어 버려서 중국 음악적 

인 요소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에는 당악풍의 

음악 또는 당악계외 음악이 있다고는 할 수 있을지 올라도 

단순하게 당악이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애깁니다.

나머지 세 번저 것은 향악입니다. 향악이란 한국에서 작곡 

된 음악을 말하는 갓입니다. 그것이 궁중에서 연주되어 궁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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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으로 되어 있어도 그것은 당악이나 아악이 아니라 모두 

가 향악이다 하는 것율 확실하게 알아 두십시요. 다만 그것 

이 중국 옴악적인 요소틀 가지고 맜을 때 당악 계릉의 음악 

이라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二 자체가 당악온 아닙 

니다. 따라서 우리 나라의 아악을 중국에서 들어온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되겠습니다. 우리는 과거외 중국 윰악과 절대로 

같지 않습니다.

수나라 시대에 그 나라에서 연주뇌如던 7가지 윰악이 있 

었는데, 二것을 '袒부기'（七部伎）라고 합니다. 그 칠부기 속 

에 고구려 윰'악이 반드시 한자리*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당나라 一때에도 '구부기'（九部伎）라고 하는 9가지 옴악 속에 

고구려 윰악이 반드시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것온 중국 음악 

과 우리 음악이 갈지 않다는 것율 증명하는 겁니다. 믈톤 교 

류昌 갖고 받아플인 것도 있습니다.

극일（克日）은 천퉁 문화■ 다시 찾는 데서부터

그러나 일본의 경우는 5세기 이전부터 우리가 음악을 가 

르쳐 줬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가르쳐 준 음악이 바로 오늘 

날 일본의 아악이고, 그 다음 8세기가 돼서 비로소 당나라 

음악이 일본에 전해져서 역시 아악의 일부가 됩니다. 이렇게 

고대 한국 옴악과 당나라 음악이 일본 아악의 주류昌 이루 

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일본 아악이라고 하는 것 

을 일반인에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반드시 궁성 안에서 왕가 

（王家）昌 위해서만 연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통 

을 중시하는 나라에서 그걸 버릴 수는 없고, 그것을 가르치 

면 가르칩수록 고대 한국 음악이나 중국 음악이라는 사실이 

자수 밝혀지기 때문에 그것을 질대 밖으로 나타내지 않고 

있습니 디•.

그것은 일본 국왕의 묘를 파헤치지 못하게 하는 것과 똑 

같온 맥탁입니다. 파헤치면 파헤칠수록 그것이 한국 사람이 

었다는 혼적이 자平 나오기 때문에 절대로 그것을 파헤치지 

못하게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과거에는 

일본의 모든 것온 다 한국에서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1812 

년까지 계속되다가 명치유신（明治維新） 이후부터 우리가 그 

들에게 뒤지기 시작하는데, 한 세기도 가지 못해서 결국 우 

리는 그틀에게 침략 당하고 맙니다. .

일본은 우리 문화毋 잘 밭아들여서 발전시켰기 때문에 지 

금은 오히려 우리 나라가 일본에서 문화를 수입하고 있습니 

다，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서구라파.사람들은 상류 사회가 

가지고 있던 모든 문화昌 보봉 사람의 것으로 수용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 사람돌은 과거 하류 계충민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화만을 가지고 았습니다. 우리가 우리 전롱 문화롤 

이해하고 오늘날의 문화豊 다시 건설해야 우리의 모습을 되 

찿올 수 있고 극일（克日）할 수 있는 것이지, 소리만 높여서 

아우성친다고 극일되는 것온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올 말씀 

드리면서 제 강의，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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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롱음악가 우리이 정신

약력

0 서을대학교 윰악대하 국악과 줄

O 하와이 동서운鳄団터 종작 윰악하 연수

0 한국음악豆윽선처 이사
O 사탄법인 국악학히 감사
O 국引국악원 악사장

현직

O 국림국악훤장
저서

O 가야금 교칙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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